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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 비위 의혹 조사 결과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 비위 의혹 조사 결과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 비위 의혹 조사 결과  

1. 조사 배경  

 ㅇ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산업부로 이첩된 한국에너지기술

평가원(이하 ’에기평‘) 직원 관련 비위 의혹 사건 감사 실시 

2. 비위 사항 조사 (기간/조사자 : ‘23. 12. 10. ~ 1. 19.(10일간) / 2명)

◇ (비위사항 - 국조실 조사 내용) 에기평 직원 A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(에기연) 
파견근무(‘22.1~’22.12월) 중 연구비 약 1,200만원을 자문·평가 수당으로 부당 
수수하였고, 에기연에 겸직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에기평 소속기관장 승인 
없이 직인을 임의 날인하여 파견기관에 제출

 ※ 자문료 지급 등 연구비 부당 집행 건은 에기연 소관 부처인 과기부에서 별도 조사

 겸직허가 절차 위반

ㅇ 에기연 파견중이던 에기평 직원A가 겸직동의서에 에기평 원장 직인을

임으로 날인한 것은 아니나, 에기평 인재경영실은 겸직동의서 발급시

「외부겸직관리기준」에 따른 겸직허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

거치지 않고 ‘겸직동의서’를 발급하여 절차를 위반

 파견직원 출장비 지급 절차 미준수

 ㅇ 에기평은 직원A의 에기연 파견시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출장비 지급에

대해「여비지급규칙」에 따라 에기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에도, 협의

없이 약 10개월간 에기평에서 출장비(2,416천원)를 우선 지급

3. 조치 내용

 ㅇ (겸직허가 절차 위반) 에기평 직원의 에기연 겸직연구원 위촉 동의 

과정에서,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

위해 ‘기관경고’ 조치

 ㅇ (출장비 지급 절차 미준수) 기관간 별도 협의없이 파견자 출장비를 

우선 지급하였는 바, 기관간 사전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

에 대해 ‘기관주의’ 조치 


